
잔여지 일부매수 청구

1. 신청 취지

피신청인이 시행하는 국도OO호선 OO 도로시설개량공사(이하‘이 민원 공사’라 한다)에 신청인 소유

의 OOOO 답 2,065㎡(이하‘이 민원 원토지’라 한다)중 408㎡가 편입되고 잔여지 1,657㎡(이하‘이 

민원 잔여지’라 한다)가 남았는데, 이 민원 잔여지 중 북측의 단차가 약1.2m 낮은 약351㎡(이하‘이 

민원 토지’라 한다)는 폭이 좁고 긴 토지이고, 이 민원 잔여지의 나머지 토지와 단차가 있어 일단의 

토지로 사용이 곤란하여 농지로서 쓸모가 없으니 이 민원 잔여지중 이 민원 토지를 분할하여 매수

해 달라.

2. 피신청인의 주장

이 민원 잔여지는 면적이 크고 진출입 및 용·배수가 용이하고 농기계의 회전등이 가능하기에 종래의 

목적인 논으로 사용함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되며, 신청인이 요구하는 이 민원 토지만을 이 민원 잔

여지에서 분할하여 매수하는 것은 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

제39조의 잔여지 판단기준에 해당하지 않기에 불가하다.

3. 사실 관계

가. 이 민원 공사는 국도OO호선 OO 도로시설개량공사이며 2018. 5. 21. 도로구역 결정고시(OO지

방국토관리청고시 제OO호)되었고, 공사기간은 2018. 04. 부터 2021. 03. 까지 이며, 공사규모는 연

장 13.2㎞이다

나. 이 민원 잔여지는 당초 이 민원 원토지(2,065㎡)가 이 민원 공사로 인하여 408㎡(같은 리 OO, 

OO) 분할(2018. 8.20.)되어, 1,657㎡가 잔여지로 남게 되었는데, 신청인은 약1.2m 단차로 나누어져 

있는 이 민원 잔여지의 북측 하단부에 위치한 이 민원 토지(약351㎡)를 분할하여 매수해 줄 것을 

요청하고 있으며, 이 민원 원토지의 분할 현황은 아래와 같다.

다. 당초 이 민원 원토지는 장방형의 부정형(길이 약134m, 폭 약10~20m)의 토지로서 2단의 단차

(약1.2m)가 있는 농지(답)였으며, 이 민원 공사로 이 민원 원토지 북측 하단부의 토지(길이 약64m, 

폭 약10~16m)중 일부가 편입되고, 이 민원 잔여지가 남게 되었다.

라. 한편, 이 민원 잔여지 중 이 민원 토지는 길이 40m 폭 7~12m로서, 이 민원 원토지 북측 하단

부의 총면적 약750㎡ 중 399㎡(약53%)가 편입되고 이 민원 토지 약351㎡가 남았는데, 신청인은 이 

민원 토지 부분의 면적이 작아 트렉터 등의 농기계의 작업여건이 불리하게 되었기에, 이 민원 잔여

지와 단차(약1.2m)가 있는 이 민원 토지를 분할하여 매수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.



4. 판단

가. 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」제74조 제1항은 “동일한 토지소유자

에 속하는 일단의 토지의 일부가 협의에 의하여 매수되거나 수용됨으로 인하여 잔여지를 종래의 목

적에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때에는 당해 토지소유자는 사업시행자에게 잔여지를 매수하여 

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, 사업인정 이후에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을 청구할 수 있다. 이 

경우 수용의 청구는 매수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에만 할 수 있으며, 그 사업의 공사완

료일까지 하여야 한다.”라고 하고,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은 “법 제74조제1항에 따라 잔여지

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토지소유자는 사업시행자 또는 관할 토지수

용위원회에 잔여지를 매수 또는 수용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다. 1. (…) 2. 농지로서 농기계의 진

입과 회전이 곤란할 정도로 폭이 좁고 길게 남거나 부정형 등의 사유로 인하여 영농이 현저히 곤란

한 경우 3.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교통이 두절되어 사용 또는 경작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4. 

제1호 내지 제3호외에 이와 유사한 정도로 잔여지를 종래의 목적대로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

다고 인정되는 경우”라고 하고, 같은 조 제2항은 “잔여지가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

판단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. 1. 잔여지의 위치, 형상, 이용

상황 및 용도지역 2. 공익사업 편입토지의 면적 및 잔여지의 면적”이라고 규정하고 있다.

나. 대법원은 “‘종래의 목적’이라 함은 수용재결 당시에 당해 잔여지가 현실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

구체적인 용도를 의미하고, '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때'라고 함은 물리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

곤란하게 된 경우는 물론 사회적, 경제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곤란하게 된 경우, 즉 절대적으로 이용 

불가능한 경우만이 아니라 이용은 가능하나 많은 비용이 소요되는 경우를 포함한다고 할 것이다.”라

고 판시했다(2005. 1. 28. 선고 2002두4679 판결 등 참조).

다. 이 민원 공사에 편입되고 남은 이 민원 잔여지 중 이 민원 토지는 형상이 좁고 길게 남아 영농

이 곤란하니, 분할, 매수 등의 조치를 해 달라는 신청에 대하여, 피신청인은 잔여면적이 크고 종래

의 목적대로 사용이 가능하며, 잔여지 중 일부만 분할하여 매수할 근거가 없으므로 분할, 매수는 불

가하다고 주장하나, ① 이 민원 원토지는 2단의 단차가 있는 장방형의 부정형 토지로서 면적이 비교

적 넓은 농지였으나, 이 민원 공사로 단차가 낮은 토지 중 상당부분(약53%)이 편입되어 잔여지로 

남게 된 점, ② 이 민원 토지는 좁고 긴 부정형의 토지이고 면적이 약351㎡에 불과하여 기계영농이 

곤란하여 영농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점, ③ 이 민원 잔여지는 단차(약1.2m)가 있어 2단의 토지로 

분리되어 있는데, 이 민원 토지가 나머지 잔여지와 일단의 토지로 이용이 불가한 점 등을 근거로 볼 

때, 이 민원 잔여지 중 단차로 분리된 이 민원 토지 약351㎡를 분할하여 매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

판단된다.

5. 결론



그러므로 이 민원 잔여지에서 이 민원 토지를 분할하여 매수해 달라는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

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, 「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」제46조 제2항

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의견을 표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.


